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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소류도 농약 범벅 함부로 먹지마!
서울보건환경연구원, 농산물 1.7% 잔류허용치 초과 … 대부분 채소류

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-10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235종의 농약 성분을 정

밀검사한 결과, 전체의 1.7%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12월2일 발표했다.

농약성분 검사는 서울의 대형 도매시장, 유통점, 직판장, 재래시장 등 모두  91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

127종 8561건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31종 149건의 농산물이 농약잔류 허용치를 초과했다.

판매장소별 부적합률은 재래시장이 2.1%로 가장 높았고 도매시장(1.9%), 백화점(1.6%), 할인점(1.5%), 농협

매장(0.9%) 순으로 나타났다.

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엽채류가 85.2%, 엽경채류가 12.1%, 과채류가 2.0%로 대부분이 채소

류였으며 과실류와 콩나물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.

품목별로는 파슬리가 28.2%로 가장 높았고 당귀잎(19%), 머위(14.9%), 샐러리(8.9%), 겨자잎(6.3%) 순으로 

잔류 농약이 많았다.

계절별로는 부적합률이 7월(2.6%) 가장 높았고 이어 6월(2.5%), 8월(2.4%) 순을 나타냈다. 여름에 이상고온

과 장기간 내린 비로 인해 병충해 방제를  위해 농약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.

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“검사결과 부적합률은 2003년의 1.5%와  비슷한 수준으로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

약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대부분 제거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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